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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목세권?” 국립산림과학원, ‘이木저木
木세권’ 발간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문화자원 인프라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국민인식 확산으로 목재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목재문화 관련

환경과 시설 인프라를 소개하는 ‘이木저木 木세권’을 발간하였다.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

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및 목재사용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

무형의 목재문화자원을 7개 영역(목재문화시설, 목조건축, 목재문화유산,

목재제품, 목재문화행사, 목재문화콘텐츠, 목재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간행물에서는 목재문화자원을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생활권역을 ‘목(木)세권’이라 정의하고, 체험공간‧학습

공간‧커뮤니티 공간 등 기능에 따른 주제별 목세권을 소개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목재문화자원을 쉽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장, 목공방, 목재체험 프로그램, 목공학교 및 우리나라

목조건축 현황 등을 지역별로 소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목재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공

교육 내 목재교육 확산, 미래세대 참여 기반 확대, 목재이용 캠페인 시행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했다.

산림과학속보 ‘이木저木 木세권’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book.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산림과학속보)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자 과 장 김명길 (02-961-2701)

목재산업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양지윤 (02-961-2714)


